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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1)

요약

1)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년도 고유과제 보고서인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와 「202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임.

황진구	 선임연구위원

김윤희	 부연구위원

정윤미	 전문연구원

조사목적	 ▶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복합적인	변화양상을	체계적이고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구축

조사대상	 ▶		원패널	: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초4	코호트	2,607명),	중학교	1학년(중1	코호트	2,590명)

	 ▶		원패널	보호자	:	5,000여명(각	코호트별	2,500여명)

	 ▶		원패널	형제자매:	1,700~1,800여명(각	코호트별	850~950여명)

조사내용	 ▶		원패널	및	패널(청소년)의	형제자매	: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매체,	활동·문화	환경	등)	/	스페셜	모듈(3차	

조사	:	재난안전의식,	4차	조사	:	정서인식	역량,	5차	조사	:	진로준비도,	6차	조사	:	학교폭력	등)

	 ▶		보호자	: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	등),	

아동·청소년	발달	배경(가정,	교육	등)	/	스페셜	모듈(3차	조사	:	재난안전의식,	4차	조사	:	정서인식	

역량,	5차	조사	:	진로준비도,	6차	조사	:	학교폭력	등)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	매년	8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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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2) 제5차년도(2022년) 주요 조사결과

▒	 KCYPS	2018	코호트별·연차별	유지율

   원패널 유지율

 - KCYPS 2018 5차년도(2022년)의 초4 코호트 유지율은 88.6%, 중1 코호트 유지율은 86.9%

 - 초4코호트의 경우 전년도 대비 패널 유지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탈 패널이 다시 패널조사에 참여하여 유지율이 

증가

   보호자 유지율 및 형제자매 조사 성공률

 - 초4 코호트 보호자 패널 유지율은 88.6%, 중1 코호트 보호자 패널 유지율은 86.9%

 - 형제자매의 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은 초4 코호트 90.3%, 중1 코호트는 76.7%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911명
(86.0%)

990명
(99.0%)

847명
(89.2%)

858명
(90.3%)

원패널 보호자

초4 코호트

형제자매

2,590명
(100%)

2,590명
(100%)

2,438명
(94.1%)

2,438명
(94.1%)

1.038명
(103.8%)

2,384명
(92.0%)

2,380명
(91.9%)

915명
(91.3%)2,265명

(87.5%)

2,252명
(86.9%)

2,264명
(87.4%)

2,251명
(86.9%) 848명

(84.6%)

652명
(76.7%)

원패널 보호자

중1 코호트

형제자매

2,607명
(100%)

2,437명
(93.5%)

2,411명
(92.5%)

2,275명
(87.3%)

2,311명
(88.6%)

2,607명
(100%)

2,435명
(93.4%)

2,410명
(92.4%)

2,270명
(87.1%)

2,310명
(88.6%)

그림 1 		KCYPS	2018	조사	코호트별·연도별	패널	유지율

▒	 KCYPS	2018	코호트별·연차별	조사실패	사유

  KCYPS 2018 패널 구축 후 5차년도까지 코호트 및 연차별 조사 실패 사유

 - 강력거절이 80~9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2019년과 2020년 초4 코호트에서 연락두절이 중1 코호트보다 높았으나, 

2021년과 2022년은 중1 코호트의 연락두절 비율이 초4 코호트보다 높음.

  코로나19와 교급 전환 시기

 - 2021년 초4 코호트의 강력거절로 인한 조사 실패 사유가 11.0%p로 급증, 이는 코로나의 영향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의 영향으로 강력거절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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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CYPS	2018	초4	및	중1	코호트	연차별	조사실패	사유

조사실패 사유

연도 / 코호트

강력거절 연락두절 추적실패(전학 등)
당해 조사 거절

(개인사정 등)
계

N % N % N % N % N %

2019년
초4	코호트 137 80.6 20 11.8 6 3.5 7 4.2 170 100.0

중1	코호트 123 80.9 13 8.6 4 2.6 12 7.9 152 100.0

2020년
초4	코호트 161 82.1 22 11.2 7 3.6 6 3.1 196 100.0

중1	코호트 176 85.4 15 7.3 6 2.9 9 4.4 206 100.0

2021년
초4	코호트 309 93.1 12 3.6 4 1.2 7 2.1 332 100.0

중1	코호트 296 91.1 15 4.6 3 0.9 11 3.4 325 100.0

2022년
초4	코호트 275 92.9 9 3.0 1 0.3 11 3.7 296 100.0

중1	코호트 314 92.9 13 3.8 1 0.3 10 3.0 338 100.0

2   데이터분석 : 진로준비도의 교급별·시대별 경향 및 잠재유형 관련 요인 분석

▒	 진로준비도의	교급별,	시대별	코호트	차이	분석

   교급 및 시대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준비도 특성을 파악하고자, 교급별(KCYPS 2018 중학생 및 고등학생), 

시대별(KYPS 2003, KCYPS 2018) 진로준비도의 코호트 차이를 분석함.

   교급별 코호트 분석 주요 결과

 - 중·고등학생 대부분 4년제 대학교 졸업 희망, 희망직업 선택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수입(임금)”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외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함.

 - 중·고등학생 모두 진로준비활동 중 진로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에 대한 참여경험이 가장 많음.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관련 상담 등 진로준비 활동 참여빈도 및 도움정도는 고등학생이 더 높았음.

   시대별 코호트 분석 주요 결과

 - 최근의 고등학생(2022년)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진 반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늘어남.

 - 직업가치는 2022년 고등학생은 수입(임금), 2006년 고등학생은 어울려 일함에 우선순위를 둠.

 - 진로탐색 영역의 진로준비활동은 모두 진로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도움이 된 

정도는 최근에 더 높아짐.

▒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유형별	개인·환경	특성	차이	분석	및	예측요인	탐색

   교육포부와 직업달성포부에 따른 진로준비도의 잠재집단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진로준비도의 유형에 따른 

집단 간 개인·환경 요인의 차이와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탐색함.

   진로준비도 잠재집단분석 주요 결과

 - 중·고등학생 모두 “진학 무관심형(교육포부 미결정, 낮은 직업달성포부), 진학 관심형(높은 교육포부, 

희망직업 미결정), 진로 관심형(높은 교육포부, 높은 직업달성포부)”으로 분류됨.

   진로준비도 유형별 개인·환경 특성 차이 분석 주요 결과

 - 개인(학교에서의 개인변인 및 사회정서적 변인,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수도권, 친구와 

교사 관계), 그리고 진로 준비도 구성 요인(진로적응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진로 관심형이 가장 우수한 수준, 

진학 무관심형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진로준비도 유형별 예측요인 탐색

 - [개인특성] 중·고등학생의 부적응적 사회정서 측면이 높을수록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

 - [가정특성] 중·고등학생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진학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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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특성] 수도권에 위치, 교사와 긍정적 관계일수록 진로 관심형일 가능성이 높았음.

 - [진로특성] 중·고등학생 모두 사회적 차원 직업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진로적응력이 높을수록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어머니와의 진로 관련 대화 빈도가 높고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진로 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음.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중학생에게만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직업/

진로 관련 체험활동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진학 무관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음.

	교육	포부	수준						 	직업달성	포부

4.5

4

3.5

3

2.5

2

1.5

1

0.5

0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로	관심형

0.16

2.98 3.07

1.40

0.01

3.89
4

3.5

3

2.5

2

1.5

1

0.5

0

	교육	포부	수준						 	직업달성	포부

진학	무관심형 진학	관심형 진로	관심형

0.23

2.99 3.04

1.81

0.01

3.75

그림 2 		중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그림 3 		고등학생의	진로준비도	잠재유형

▒	 시사점

   [개인특성]

 - 고등학교 시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의 체계적 진로 준비를 도울 수 있는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학업적 측면 이외에 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지원이 진로교육과 깊은 관계가 있음.

 - 진학에 무관심한 청소년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학업 성취 및 학업 열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진로준비도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가정특성]

 - 저소득층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이 진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진로교육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진로 전반보다는 교육 및 진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됨. 학부모들에게도 

“대입입시”이외에 직업적인 탐색과 목표설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학교특성]

 - 교사는 청소년의 교육포부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진학 이외에 진로 탐색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개인이 진로와 관련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기회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므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균형적인 교육정책을 제공해야함.

   [진로특성]

 - 청소년이 직업가치를 다면적으로 고려하고 진로 관심, 호기심, 자신감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포부 뿐만 아니라 희망 직업에 대한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을 시사함.

 -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탐색을 위한 개입이 중요함을 보여줌.

 - 창의적 체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진로경험이 진로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경험의 양보다는 질의 중요성을 보여줌.

▒	 정책	제언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준비를 위해 1) 학교 교육과정 내 진로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2) 경험 중심 진로체험의 내실화, 3)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4)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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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조사	목적

   배경

 - 2016년 조사가 종료된 KCYPS 2010의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들과의 접촉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KCYPS 

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를 2017년부터 매년 진행(2022년 6차 조사 실시)

   목적

 - 향후 후속 연구나 조사개발 등을 통해 이들의 청소년기 조사 데이터와 결합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및 정책적 개입들이 성인기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

▒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6차	유지조사(2022년)	주요	결과

   조사방법 및 유지율

 - 2022년 ‘KCYPS 2010 중1 코호트 제6차 유지조사(26세 해당)’는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 2010년 당시 중1 원패널 2,351명 중 1,656명(70.4%)과의 접촉 또는 연락에 성공, 

설문조사에는 1,364명이 참여, 이는 접촉에 성공한 패널의 82.4%에 해당하고, 전체 원패널 2,351명의 58.0%에 

해당

   현재 신분 상황

 - 패널의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는 제1차 유지조사 77.7%,3) → 제2차4)  69.8%5) → 

제3차 56.4% → 제4차 45.9% →  제5차 32.4% →  제6차 조사에서는 18.7%로 감소 - ‘일을 하는 경우’는  1차 

유지조사 11.5%,6) → 제2차 22.6%,7) → 제3차 30.2% → 제4차 36.9% → 제5차 49.5% → 제6차 62.2%로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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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현재의	신분	상황

3)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의 응답 합계.

4)　 2차 유지조사부터는 제1차 유지조사의 문항 중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도 하고 있다’를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주된 신분은 

학생)’와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주된 신분은 직장인)’로 구분하여 조사함.

5)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와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의 응답 합계.

6)　‘일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있다’의 응답.

7)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와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의 응답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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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삶의 만족도 변화

 - 패널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특정하였으며(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매우 만족한다) 제1차는 3.69 → 

제2차 3.73 → 제3차 3.49 → 제4차 3.46 → 제5차 3.44 → 제6차 3.48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2차년도 이후 5차년도까지 현재 삶의 만족도는 소폭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6차년도에 다시 소폭으로 

증가함. 전반적으로 남자의 삶의 만족도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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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남자							 	여자

그림 5 		현재	삶의	만족도

   주관적 웰빙

 - 주관적 웰빙은 크게 행복, 걱정, 우울,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0~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하고, 걱정이 많고, 우울감이 높고,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전체적으로 행복은 10점 만점에 6.68, 걱정은 5.23, 우울은 3.48,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은 6.28,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수준은 6.42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여자의 우울 정도가 남자보다 높고, 하고 있는 일의 

가치는 남자보다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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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관적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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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활용	실적

   전체 활용실적

 -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4,026편의 

각종 논문과 보고서 등에서 패널 데이터가 활용됨.

   기수별 활용실적

 - KYPS 2003의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총 1,139편, KCYPS 2010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2,067편, KCYPS 2018 데이터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820편의 활용실적을 보임.

표 2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데이터	활용실적(2004년~2022년)

구분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계 4,026 100.0 1,139	 28.3 2,067 51.3 820 20.4

학위

논문

박사 160 4.0 46 1.1 90 2.2 24 0.6

석사 571 14.2 133 3.3 325 8.1 113 2.8

학술지논문 2,496 62.0 713 17.7 1,271 31.6 512 12.7

학술대회	발표논문 650 16.1 198 4.9 296 7.4 156 3.9

보고서/단행본 149 3.7 49 1.2 85 2.1 15 0.4

*2023년 9월 기준 집계치임

   연도별 활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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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KYPS					 	KCYPS2010					 	KCYPS2018

그림 7 		연도별	패널	기수별	데이터	활용	전체	건수	변화

▒	 데이터	활용	학술논문	세부	분석	결과

   학술지 논문 중 2023년 4월까지 파악 된 2,206편에 대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https://www.kci.go.kr)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 논문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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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수별	데이터	활용	학술지	논문	구성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2,206 100.0 633 28.7 1,201 54.4 372 16.9

   학술논문에서 1차적으로 활용된 패널조사 기수별 교급 코호트 구성을 살펴 본 결과 중등 코호트 활용도가 초등 

코호트보다 높게 나타남. 단, 2기 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코호트가 2개(초1, 초4)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용 

정도가 중등 코호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활용된 데이터의 교급 및 학년 구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학교 1, 2 학년, 초등학교 4학년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았음. 초등학교 1~3학년은 KCYPS 2010에서만 조사가 되었으며 해당 학년에 대한 데이터 활용 실적은 낮게 

나타남.

표 4 		기수별	활용	데이터	패널의	교급	코호트	(개)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초등 코호트 중등 코호트 초등 코호트 중등 코호트 초등 코호트 중등 코호트 초등 코호트 중등 코호트

862 1,332 204 428 551 641 107 263

   데이터 활용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는 논문당 17.41회 였으며, 최소 0회에서 최대 249회까지 그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간된 년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1기 조사를 활용한 논문의 피인용 횟수는 28.22회였고, 제2기의 경우는 15.37회, 제3기는 5.63회

표 5 		기수별	데이터	활용	논문	피인용	횟수	(평균)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7.41 23.794 28.22 30.017 15.37 20.826 5.63 8.652

   본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을 종단과 횡단분석으로 구분하여 보면 종단분석(44.7%)보다 횡단분석(55.3%) 활용도가 

높음. 1기는 종단분석이 60.3%로 다른 기수보다 종단분석 활용율이 높음. 3기의 경우 4차조사까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수보다 횡단분석(81.7%) 비율이 높음.

표 5 		기수별	데이터	활용	방법별	논문	수

구분
전체

제1기 조사 

(KYPS 2003)

제2기 조사 

(KCYPS 2010)

제3기 조사 

(KCYPS 2018)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계 2,206 100.0 633 28.7 1201 54.4 372 16.9

종단분석 987 44.7 382 60.3 537 44.7 68 18.3

횡단분석 1,219 55.3 251 39.7 664 55.3 304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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